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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2세들의 모임(다정모) 발족준비시작

	한미여성총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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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국제결혼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미여성총연합회 산하에 다문화 가정 2세들의모임 (가칭 다정모) 가 창립된다. 

한미여성총연(회장 실비아 패튼)은 지난 29일 설악가든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장에는 킴 마리나스를 선정했다. 

마리나스 준비위원장은 버지니아 텍을 졸업하고 맥클레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16세부터 35세까지 다문화가정 2세들이모여 그동안 자라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나무며, 혼혈아동 돕기, 앞으로의 나아갈길, 정체성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였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회원자격은 부모 중 한명이 한인이면 가능하다. 

다정모는 오는 6월 20-22일 폴스처치 소재 훼어뷰 메리엇 호텔에서 열리는 한미여성총연 전국대회에서 2세들의 네크워크를 위한 창립식을 갖는다. 

이날 다정모 준비모임 위원들은 “같은 환경에 있는 또래 아이들끼리의 만남이 그리웠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실비아 패튼 회장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이들은 금방 친해졌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선배들에게 학교에대해 질문하기도했다며 구성원들이 앞으로 서로돕고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도 다질수있는 계기가 될것“ 이라고 말하고 “이들 모임이 창립되고 전국적인 조직이 될 때 한국계 2세들의 파워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문의 및 안내: 703-573-9111  www.kawa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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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2세들의 모임’ 창립 초읽기
입력일자:2008-04-01
미주한국일보
국제결혼 여성단체인 한미여성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 산하에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임이 발족된다. 
한미여성총연(회장 실비아 패튼)은 지난 29일 저녁 16세부터 35세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 8명을 초청한 가운데 설악가든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단체 이름은 ‘다문화가정 2세들의 모임(이하 다정모)’으로 정해졌으며 준비위원장에는 킴 마리나스(35)가 선정됐다. 
마리나스 준비위원장은 버지니아 맥클린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정모는 오는 6월 20-22일 폴스처치 소재 훼어뷰 파크 매리엇 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한미여성총연 전국대회에서 총연 산하단체로 창립식을 갖는다. 
회원자격은 부모 중 한명이 한인이면 가능하고 나이제한은 없다. 
다정모는 향후 한글보급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한인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다정모 준비모임 위원들은 “같은 환경에 있는 또래 아이들끼리의 만남이 그리웠다”면서 “창립 모임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패튼 회장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이들은 금방 친해졌고 3시간 내내 열띤 토론을 벌였다”면서 “이들 모임이 창립되고 전국적인 조직이 될 때 한국계 2세들의 파워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http://dc.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41626 
다문화 가정 2세 모인다 
한미총연 산하 창립모임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모임(가칭·이하 다정모)이 올해 발족된다.

　‘다정모’는 국제 결혼 여성들의 모임인 한미여성회총연합회(이하 한미총연·회장 실비아 패튼)의 산하 기관이다.

　지난달 29일엔 애난데일에서 다문화 가정 2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정모 창립 준비 모임이 열렸다.
최소한 한 쪽 부모가 한인인 가정의 2세들인 이들은 이날 정체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앞으로 전국적인 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은 모리스 김씨는 “모임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잡기 위해 오늘 첫 준비 모임을 열었다”면서 “앞으로 다정모에 참가하고 싶은 한인 2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함께 참가한 실비아 패튼 한미총연 회장은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은 대부분 한인들과 어울린 경험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한인 사회와 멀리 떨어져있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탄생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총연이 선정하는 ‘장한 어머니상’ 후보 추천 마감 기간은 4월 말로 한 달 연장됐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http://dc.koreadaily.com/Asp/Article.asp?sv=dc&src=metr&cont=&typ=1&aid=20080401141600200200 
주간 미시건 4월 1일 2008년
http://www.michigankoreans.com/news.php?code=&mode=view&num=781&page=1 


